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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4. 15.(수) 조간

2026. 4. 14.(화) 12:00
배포 2026. 4. 14.(화)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 하루 평균 809명 신청, 올해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 대비 약 4.6배 증가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하였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정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

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현황 ]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

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

본 사업 후 (3.27~4.10, 2주간) 시범사업 기간 (1.1~3.20, 3달간)

총계 일 평균 (근무일 기준) 총계 일 평균 (근무일 기준)

8,905명 809명 9,049명 174명

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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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

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

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2,853명, '26.3월)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

(+11.7%p)가 늘어난 수치다. 

 * 읍면동은 1월 이후 신청·접수 경험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산출 

[ 지역별 현황 ]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➊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➋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

(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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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붙임1】)

[ 대상자별 현황 ]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

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

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같은 병원이 여러 지자체와 협약한 경우까지 합치면 총 협약 건수는 1,194건 

[ 서비스 연계 현황 ]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

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0,816건

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

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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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10,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되었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서비스 분야별 비중> <지역특화사업 비중>

[ 사업운영 관리 상황 ]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되었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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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

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2. 시도별 사업운영 실적

담당 부서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044-20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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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4.10.(금).18시 기준)

□ 사업운영 총괄 현황   

(단위: 명)

대상자 신청·접수 조사 서비스연계

계 (3.27일~) 8,905 5,919 3,250

노인 8,799 5,903 3,250

장애인(65세 미만)     106 16  - 

 * 조사, 서비스 연계의 경우 기존 시범사업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실적도 포함

□ 신청접수 100명 이상 시군구 (총 17개)
연번 시도(시군구 수) 시군구(신청자 수)

1 서울특별시(3) 중랑구(123명), 강북구(117명), 관악구(103명)

2 부산광역시(6)
중구(142명), 서구(117명), 동래구(123명), 북구(182명), 
사하구(121명), 금정구(158명)

3 인천광역시(1) 부평구(119명)

4 광주광역시(1) 동구(125명)

5 대전광역시(2) 동구(138명), 중구(145명)

6 경기도(1) 부천시(101명)

7 강원특별자치도(1) 춘천시(105명)

8 전라남도(1) 순천시(260명)

9 경상남도(1) 창원시(129명)

□ 연계서비스 분석

(단위: 건)

전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기타

총 건수 10,816 1,127 1,968 1,230 4,632 1,055 804

비율 (100%) (10.4%) (18.2%) (11.4%) (42.8%) (9.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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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연번 시도 신청자 수*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1 서울특별시 1,421명 7.4명

2 부산광역시 1,415명 17.0명 

3 대구광역시 328명 6.2명

4 인천광역시 332명 5.6명 

5 광주광역시 286명 10.8명 

6 대전광역시 467명 16.6명

7 울산광역시 107명 5.1명 

8 세종특별자치시 42명 8.5명 

9 경기도 1,007명 4.0명 

10 강원특별자치도 340명 8.3명 

11 충청북도 298명 7.9명 

12 충청남도 372명 7.3명 

13 전북특별자치도 478명 10.3명 

14 전라남도 931명 18.2명 

15 경상북도 458명 6.6명 

16 경상남도 551명 7.3명 

17 제주특별자치도 72명 5.3명

전국 8,905명 8.1명

 * 단, 신청자 수는 노인 및 65세 미만 장애인(106명) 포함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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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시도별 사업운영 실적 (4.10.(금).18시 기준)

시도 대상자(명) 신청　 조사　 서비스연계　

전국
(합계)

합계 8,905 5,919 3,250
노인 8,799 5,903 3,250

장애인 106 16 0

서울
계 1,421 775 326
노인 1,405 773 326

장애인 16 2 0

부산
계 1,415 926 492
노인 1,403 924 492

장애인 12 2 0

대구
계 328 194 100
노인 321 194 100

장애인 7 0 0

인천
계 332 198 116
노인 332 198 116

장애인 0 0 0

광주
계 286 211 138
노인 280 210 138

장애인 6 1 0

대전
계 467 301 142
노인 459 300 142

장애인 8 1 0

울산
계 107 52 36
노인 107 52 36

장애인 0 0 0

세종
계 42 35 0
노인 41 35 0

장애인 1 0 0

경기
계 1,007 687 331
노인 992 687 331

장애인 15 0 0

강원
계 340 227 192
노인 336 224 192

장애인 4 3 0

충북
계 298 242 177
노인 296 242 177

장애인 2 0 0

충남
계 372 310 276
노인 367 309 276

장애인 5 1 0

전북
계 478 335 233
노인 469 335 233

장애인 9 0 0

전남
계 931 652 176
노인 917 646 176

장애인 14 6 0

경북
계 458 353 231
노인 455 353 231

장애인 3 0 0

경남
계 551 395 284
노인 550 395 284

장애인 1 0 0

제주

계 72 26 0
노인 69 26 0

장애인 3 0 0


